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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직선을 계기로 본 

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채택된 이후 10년이 경과 

했다. 지난 10년간 지방자치제는 부정적인 측면 

과 긍정적 인 측면에서 평 가될 수 있다.

부정적 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자치 

입법, 자치경찰, 자치교육 및 행정 • 재정 차원에 

서 실질적 인지방자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 지적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10년을 

경 과했음에 도 불구하고 지 방자 치단체의 재 정자 

립 도는 7% 포인트가 감소되 었고, 지 방자치의 수 

행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지 역주의 심화, 

그리고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무분별한 시책과 

사업추진 등의 시행착오가 빈번했다는 점 이 비판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난 10년은 

지방자치의 학습기간으로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 

진 기간이 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 

정 부와 지 방정 부 및 지 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통 

제와 지시일변도에서 서서히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성과는 지방자치 

단체와 지 역주민의 지 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주인 

의식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이 

전에는 지 역문제에 대한 외부의존적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지 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 

다. 세 번째의 성과는 지 역의 자치역량의 강화를 

들수 있다. 비록인력,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자율 

권한과 능력에 제약이 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의 자 치경 험이 지 방자 치 단체와 주 민의 자치역량 

을 키우는 데 크게 기 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 

안 지 방분권 패 러다임의 기 초는 확고히 마련되 었 

기 때문에 향후 10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획 기 

적 인 진전이 예견된다（김주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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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지방분권의 주창자로서 자치역량 

의 배 양에 남다른 노력을 수행해 왔다. 이 글에서 

는 충남의 민선자치 1。년의 도정방향과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예견되는 대내외 여 건 

변화와 발전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수요자인 주민중심 마인드로 전환시키는 데 치중 

했다. 지역발전 차원에서는「4대권 개발경영구 

상」및「충남 New hope 21」을 수립하여 충남도 

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전략 

을 마련하였고, 기본 인프라 차원에서는「충남 

정보화 선언」을 통해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보 

령 댐을 건설하였다.

2) 민선자치 27](1998. 7-2002. 6)

D. 충남의 민선자치: 정책기조와 성과

1. 충남도정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

1) 민선자치 1기 (1995. 7-1998. 6)

충청남도는 민선자치 초기부터 지방분권과 지 

방자치 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 전을 가지고 "인 

본주의행정”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목표로 도정을 운영 

해 왔다. 민선1기에는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지 방행정 조직 내부의 자치역량 강화”를 

도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민선자치의 성공 

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 방행 정의 자치역 량과 의 식 

전환이 선행되 어야 한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정책실을 신설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하여 , 

자체 정책 및 자치행정능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중앙 및 공급자위주의 공직자의 사고와 관행을

민선자치 2기는 민선자치 1기의 성과를 바탕 

으로 충청남도의 발전기 반을 확대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했다. 충남의 발전기반을 공고히 하 

기 위히-여 지 역경제 및 생산기반을 확대하였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긍지와 자신감 고취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 기 

간 중에는「신나게 기 업하는 충남 만들기」선언,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서해안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관광 및 여가 산업 육성, 디지털 시대를 선 

도하기 위한「디지털 충남 선언」등 지역경제의 

견실화와 미래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 

을두었다.

3) 민선자치 37](2002. 7-2005. 현재)

민선자치 3기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 

자치의 실현을 촉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 역내부 

의 자치역량과 발전기 반을 공고히 하는 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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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어졌다. 특히 충남은 산업생산의 확대와 함 

께 행정도시의 건설 등 핵심적인 국책사업이 추 

진됨에 따라 지 역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커 지는 

것에 대비하여, 충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 

심” (Heart of Korea)으로 육성하는 데 치 중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 충남은 전국 차원에서는 

“지 방분권 촉구선언을 주창하여 지 방분권과 지 

방자치 실현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뜻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상으로 연 

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른 한편 지 역적 차 

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업 테크노 파크를 개원 

하였고, 내 포지 역을 독자적 인 문화권으로 지 정받 

아 현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지 역의 균형적 발전과 기능적 연계를 위 

해 서 해안과 내 륙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을 구 

축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문 

공단 및 장항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육성과 혁 신시스템 구축에도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2. 민선자치 10년의 지역발전 성과

민선자치 10년간의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실 

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행정역량의 강화 시민의 

참여와 주민자치 역량의 확립에서부터 지역발전 

을 위한 경 제성장과 사회적 발전기 반의 형 성까지 

다양하다.

특히 충남은 그동안 지 방행 정의 효율성과 정 책 

역량의 함양에 치중하면서 여 러 가지 성과를 거 

두었다. 그중에서도 건전재정의 실현은 가장 큰 

성 과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부채총액은 1995년 

1,869억 원에서 2000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지 역 

경제 활성화와 자연재해 증대로 4,338억원으로 

크게 증대했으나, 그 후 건전재정을 위한 지속적 

인 노력으로 지 방부채가 2005년에는 851억 원으 

로 민선자치 초기인 1995년의 1,869억원 대비 2 

배 이상, 2004년 4,238억 원 대 비 4배 이상 감소 

했다. 이 에 따라 충남도는 2002〜2004년간 3년 

연속 전국건전재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됐다.

충남도 민선자치 10년의 진정한 성과는 지역 

의 양적 • 질적 발전과 이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 

지 역의 위상 격상을 들 수 있다. 첫째, 충남은 민 

선자치 10년 동안 인구의 감소지역에서 완만한 

성장지역으로 변모했다. 민선자치 이전 충남의 

인구는 1990년 201.4만 명 에서 1995년 176.7만 

명으로 13% 감소했다. 그러나 민선자치 이후 

2000년 183.5만 명, 그리고 2005년에는 189.9 

만 명으로 증가했다. 둘째, 충남은 전통적 농업지 

역에서 민선자치기간중 제조업의 비중이 전국의 

충남인구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산업주도지 역으 

로 변모했다. 1995년 충남의 제조업 종업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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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 전국 비중은 각각 3.8% 및 4.1%로 그 당 

시 인구 비중 4.3%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3 

년 현재 충남의 제조업 종업원 및 생산액 비중은 

각각 5.2% 및 8.0%로 인구비중의 2배 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에 따라 충남의 2차 산업 

비중은 1995년 27.3%에서 2003년에는 40.3% 

로 전국의 26.9%를 크게 상회하여 산업도로서 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충남은 국가성장의 

배후지 에서 국가성장의 선도지 역으로 변모했다. 

1995년〜2003년간 전국의 GDPC20。。년 불변가 

격）는 37.6% 증가한데 비하여 충남의 GRDP는 

66.5%가 증가하여 전국 경 제 성장률의 2배에 가 

까운 놀라운 성 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 제성 

장은 주로 제조업 의 성 장에 기 인한 것 이다.

〈 민선자치 10년간 충남의 주요지역 발전 지표 변화 >

1995 2000 2003

인구규모 （천명） 1.766,9 1.845,3 1.899,0

（전국 비중%） (3.96) (4.00) (3.95)

지역 총생산 （백만원） 20.941.551 28.962.820 34.877.823

（전국비중%） (4.31) (5.01) (5.22)

1인당 GRDP 전국 비중 1.09 1.25 1.32

저〕조업 종업원수（밍） 112.358 129.484 143.375

（전국비중%） (3.81) (4.88) (5.24)

생산액 （백만웬 15.071.065 39.131.782 54.243.276

（전국비중） (4.13) (6.93) (8.01)

'■인구규모 2005년

예를 들면 1995〜2003년간 전국의 제조업 종 

업원은 년 평균 0.95% 씩 감소했으나 충남은 오 

히려 년 평균 3.1% 씩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액 

측면에서는 전국은 년 평균 8.4% 증가한데 비하 

여 충남은 17.4%의 놀라운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2003년간 충남은 전국의 제조업 

신규 고용증가의 16.8%, 생산증가의 13.5%를 차 

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파워하우스'의 면모 

를 보이 고 있다. 특히 충남의 첨단제품의 생산 증 

가로 우리 나라 무역흑자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9월 말 현재 충남의 무역흑자는 

111억 200만 달러로 전국 무역흑자의 64%를 차 

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은 민선자치 10년간 

관광 • 여 가산업의 급속한 증가로 농촌지역 경제 

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다원화에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민선자치 이전 10년간 충 

남의 관광객 증가율은 전국의 년 평균증가율 

11.4%의 1/3 수준인 4.4%에 불과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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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A2003년간은 전국의 년 평균 성장률 3.7% 

의 3배에 가까운 9.4%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충남이 민선자치 10년간 우리나라의 어떠한 자치 

단체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서,

자생적(self-reliant) 발전을 위한 양적 성장기반 

과 함께 , 제조업과 관광증대 등 산업 구조 차원에 

서도 구조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음을 보여 준다. 

（단위 : %）
〈 충남 주요통계 연평균증감률〉

구 분 1985-1995 1995-2003

인구
전 국 0.98 1.02

충 남 -1.87 1.00

GRDP
전 국 9.25 4.08

충 남 10.81 6.58

업체 수
전 국 8.13 1.99

충 남 9.35 3.77

GRDP 종업원수
전 국 1.93 -0.95

충 남 7.76 3.09

생산액
전 국 16.83 8.04

충 남 24.10 17.36

관광객 수
전 국 11.4 3.65

충 남 4.43 9.37

자 료 인구총조사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지방재정연감, 대전 및 충남 통계연보 각 년도 대전 • 충남 지역경제연보 각 년도

皿. 대내외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기회와 도전

1. 대외적 여건의 변화

1) 세계화와중국 경제권의 부상

충남발전에 영향을주는 가장 대표적인 대외적 

여 건은 경제의 세 계화와 중국경 제의 부상을 들 

수 있다. 지구촌 경 제와 시장의 세 계화가 진행되 

면서 경 제-사회의 모든 부문에 서 경 쟁이 심화되 

었고, 그 결과로 국가간 집단간 불평등이 심화되 

고 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쟁력이 높은 

10여개의 국가가 세계 GNP의 80%를 생산하고 

나머지 80%의 국가가 20%의 GNP를 생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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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경쟁하며, 사회적으로도 상위 20% 계층이 

소득의 80%를 점유하고 80%가 나머지를 차지하 

는 양극화시대가 예상된다.

세 계화의 추세와 함께 중국과 동북아 경 제권의 

부상이 충남의 지경학적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이후 연평 

균 10%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중국은 2002년 

에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5위의 교역, 세계2위 

의 외환보유고 그리고 세계1위의 외국인 투자유 

치를 기록했다（이수훈, 2004； 124-125）. 중국의 

명목 GDI* 세계 7위 수준이나 구매력기준의 

GDP는 6조 달러로 일본을 능가하는 세 계2위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의 고도성장기조가 유지되 

는 경우 2015년이면 구매력 차원에서는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1J67）.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우

리 나라 대 외교역 특히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4년 19.6%, 및 13.3%로, 미국 

에 대한 수출입 비중인 16.7% 및 12.8%를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보면 1997년 

에는 대중국 수출비중이 일본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4년 대 중국수출액은 일본에 대 한 수출액 의 

2배 인 498억불 수준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 제의 부상에 따라 중국, 대 만, 및 홍 

콩 등중화권에 대한교역비중 또한 이전의 미국 

과 일본 중심 의 구조로부터 변화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중화권에 대한 수출액은 778억불 

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년 간 총 수출액 646억불 

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2005； 510-511）. 

우리나라의 개발축도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의존 

한 교역루트로 형 성된 경 부축에서 벗어나 앞으로 

는 중화경 제권을 지 향하는 서 해안축 중심으로 급 

격 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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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성장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위상도 

획기 적으로 증대 되고 있다. 중국, 일본, 한반도 등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GN1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에서 2010년에는 27%로 2015년에는 

3。%를 상회하여, EU와 더불어 세계최대 경제권 

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 

권의 교역량 증대는 이 지역 의 물동량 증대를 가 

져와 물류기반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백만TEU, %)
〈 동북아지역 컨테이너 물동량의 변화〉

구 분 1998 1999 2000 2006 2011 2020

전 세계 (A) 185 201 215 322 430 770

동북아(B) 50 54 58 97 137 277

B/A 27.0 26,9 27.0 30.1 31.9 36,0

자료 : Drewery Shppng Consultaris(1998, 2000) 및 Ocean Shipping Coreultart(1999)； 전남 • 경남(200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계 

획 9면 재인용

2) 정보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대두

충남발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대 외적 여 건 

으로는 정 보화와 첨 단기술의 대 두에 따른 생산양 

식,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국 

가발전전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취 업과 

소득창출의 주된 원천은 대 량생산에 기 초한 제조 

업 생산기능이 었으나, 최근의 기술혁신과 지식기 

반경제의 대두로 정보, 서비스 및 지식산업이 새 

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원으로 급격히 부상하 

고 있다. 이 와 함께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문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대 

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 여가 및 서비 

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김용웅외, 

2003： 648-656).

이 와 같은 거 시적 경 제여 건의 변화에 따라 정 

부의 국가발전전략기조도 기존의 요소투입형 발 

전 전략에서 혁 신지향적 발전전 략으로 전환되 고 

있다. 더 이상 요소투입형 산업생산을 지양하고 

첨 단기 술과 제품의 개발, 정 보와 지 식의 창출, 다 

원적인 서 비스 산업의 육성을 중시하는 소프트경 

제 시 스템 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국가균형위 원 

회, 2003).

3) 분권화 및 시민참여 확대

분권화는중앙정부가 독점한 공공의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권한을 계층적 인 차원에서는 지방정 

부와 자치단체로 분산하고, 수평적 인 차원에 서는 

민간부문의 자율단체와 비 정부기관 등 민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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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양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미 언급한 바와 같 

이 지난 10년은 지방자치제의 기반을 다지는 기 

간이었다면 향후 1。년 동안에는 실질적인 권력 

분산(devolution)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 

히 2007년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실시, 자치경 

찰제의 실시,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도 

(2007)의 도입이 예상되어 획기적인 지방자율권 

확대가 예상된다(김주현, 2005).

특히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 역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분권 

화의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 

정부는 세계화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경 제성장 전략을 지 양하고 

지 방정부주도의 내생적 지 역경제발전 전략을 추 

진하고 있다. 여 기서 가장 큰 목표는 지 방이 자율 

과 창의를 바탕으로 국제적 경 쟁력 을 갖춘 자립 

적 지 역경 제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 에 따 

라 지 역자치단체의 자립과 자율의 지가 더 욱 높아 

지 게 되고, 이 것이 분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권화와 함께 예상되는 것이 주민의 참여의지 

및 기회확대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활발할 참여 

와 역할증대가 예상되어 지 역발전에 있어 지 역주 

민과의 협 력관계형성과 참여체계 마련이 주요한 

과제가될 것으로 예 상된다.

2. 대내적 여건의 변화

1) 산업성장과 국가 중추기능의 확대

충남의 제조업 성장은 2004년도에도 이어져 

년간 산업생 산은 27.4% 증가하여 전국평 균 

11.2%의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수출 

증가율은 56.5%로 전국 평균 33.2%를 크게 상 

회 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충남 아산탕정지 역에는 68만평 

의 LCD단지가 조성되어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 

고 있고, 총 220만평의 LCD단지가 조성되 어 30 

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예상되 고 있다. 이 와 함께 

당진지역에도 종업원 3,000명이상이 조업하게 

될 대규모 철강생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앞으로 

서해안 북부지역에 5,600만평에 달하는 경제특 

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충남은 신산업의 

성장거 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더불 

어 국가적 중추관리기능의 확대도 예견되고 있 

다. 중앙정 부의 12부 • 4처 • 2청 이 이 전될 2,000 

여만 평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2020 

년까지 30만명, 203。년까지 5。만명에 달하는

1)2001~2003년간 제조업 지역별설비투자율을 보면 충남은 3년 평균 9.34%로 전국의 6.55%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투 

자 비중차원에서도 1Q64%를 차지해 전통적인 산업지대인 경기의 3039%, 경북의 13.99%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박재곤 • 이원빈, 2005. 

15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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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최첨단의 현대적 모범 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다른 한편 대전에 총 2,70。만평 

에 달하는 대덕 R&D특구가 계획대로 조성되는 

경우, 세계적 인 R&D시 설과 인력이 집중되고 첨 

단벤처기업과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 본부, 국제 

적 비즈니스 여 건도 갖출 수 있게 되어, 대전 • 충 

남권은 명 실상부한 과학기술개발과 국가적 중심 

기 능을 수행하는 선도지 역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저 출산 및 고령화의 급진전

향후 국가 및 지 역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요인으로 저 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와 노 

령화인구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인구감소와 평균 

수명 증대에 따라 노령인구비중이 높아지 면, 사 

회적 생산 잠재력과 생산성은 떨어지고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노 

령인구에 대한 대책이 지역개발에 있어 특별한 

관심의 대 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여성 1명 의 가임기 간（15세-49세） 중 

평 균자녀수는 2003 년 1.19명 으로 OECD 평 균치 

1.6명 에 크게 미 치지 못하며, OECD 국가 중 가 

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한 사회의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대체출산율은 2.1 명 인데, 한국은 1983년에 

이미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2.08인의 출산율이 

나타났다. 200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노령인 

구비율은 8.7%이 다. 국제적으로 노령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 

회, 20%를 넘으면 초 고령 사회라 부른다. 우리 

나라는 2000년 노령인구비율이 7%를 넘은 이 래

<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기 간（년） 2002 년65세 

이상비율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6 7.9

일본 1970 1994 2006 24 12 18.4

영국 1929 1976 2020 47 44 15.9

미국 1942 2013 2030 72 16 12.3

스웨덴 1887 1972 2011 85 39 17.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16.3

자료: UN,「TQ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면구소,「인구통계자료집」, 2003

OECD,「OECD Health Data」，2004,

（이원식（2005） 충남노인의 일자리 사업실태와 활성방안 연구 121 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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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 추이로 노령인구비율이 2010년 

10.9%, 2020년 15.7%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 

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2005년 현재 노령인구 

비율이 14.4%로 추정되 어 이 미 고령사회로 진입 

했고, 2020년경에는 초 고령사회에 접근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충남의 부여, 서 천, 청 양 

군은 2005년 현재 노령인구비율이 각각 20.2%, 

21.3%, 23.2%에 달하여 이미 초 고령사회에 진 

입했고, 공주, 보령, 논산시와금산, 연기, 홍성, 

예산, 태안, 당진군 등 9개 시군의 노령인구의 비 

율은 14%-19%에 달하여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 

사회로 급속한 진전이 이 루어 지고 있다.

（단위 : %）
< 시도별 노령인구 구성비 추이〉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전국 3.1 3.8 5.1 7.2 9.1 10,9 12,9 15.7

충남 3.8 5.5 7.9 11.9 14.4 15.5 16.5 18.0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고" p.15, 2005. 4.

3) 난개발과 지역 정체성 훼손우려 증대

충청남도는 산업성장의 증대 및 행 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에 따라 개발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개발수요의 증대는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토지이 

용에 대한 계획적 통제수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개발수요가 폭증하면,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난개발과 환경 훼손의 위협에서 벗어 

나기 어 렵게 된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모범 

적 신도시 가 건설되고 국가적 중추관리기능이 도 

입되는 등 급격한 사회-경제 및 물적 환경이 변 

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이중구조의 형성과 함께 

충남의 전통적 문화와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현재에도 공간적 구심점 이 상 

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형적 성 

장과 함께 공간적 분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충 

남의 북부지 역은 산업과 도시기능 차원에서 수도 

권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대전 인근의 시 • 군 

들은 대 전과 통합된 반면, 서 해안지역은 내륙지 

역과는 분리된 기능을 지니고 있어 충남은 통합 

된 정체성을 지 닌 지 역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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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 자치충남의 발전 과제와 대응방안

1. 자치충남의 발전비전과 목표

1) 지역발전비전과목표

충남은 그동안 지 역발전의 양적 성 장기 반을 강 

화하고,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하는 큰 성과를 거 

두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국가발전의 

가장 뚜렷한 선도지 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 

다. 앞으로 행정중심도시의 건설과 함께 예상되 

는 산업성장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에도 

충남은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파워 하 

우스로 선도적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 

로 전망된다. 충남이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지 

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3 가지 측 

면에서 지 역발전의 역량을 집 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혁신 지향적이고 경쟁력 이 있는 지 역경 

제기반(competitive eccnomy)을 구죽해야 한 

다. 충남은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 역발전을 위 

한 산업의 양적 성 장기 반은 어느 정 도 갖추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급격한 양적 성장이 지역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 

다고 판단된다. 향후의 과제는 지 역산업과 지 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문제,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문 

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세 계화시대 에는 국제적 차원의 생산성과 경 쟁력 

이 없이는 국가와 지 역발전을 선도하는 기 능수행 

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와 환경, 경관을 중시하는 삶의 환경 

(livable environment) 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한다. 쾌 적하고 만족할 만한 자연과 사회환경 

의 제 공은 주민만족의 제1차적 조건일 뿐만 아니 

라 지식기반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성장과 발전 

을 결정하는 경 쟁력 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중에서도 고품격 의 문화, 쾌적하고 건강한 

자연 및 생태 환경, 그리고 지 역의 정체성을 결정 

하는 경관의 문제는 행정의 최우선과제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절대빈곤이 사라진 현재 주민들 

은 양적 생활보다는 질적 생활을 중요시하고 있 

다. 삶의 질을 강조하고, "참살이 (Weil-being)" 
를 중요시 하는 삶의 방식은 앞으로 더 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갈등과 소외가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 

(inclusive society)의 실현이다. 세계화와 신자 

유경제체제하에서 소외되는 집단,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대. 갈수록 커지는 지역간 집단간 

갈등의 해소는 지방행정의 핵심적 해결과제의 하 

나가 될 깃으로 예견된다. 특히 충남은 행정도시 

의 건설과 함께 국가발전의 선도지역의 책무를 

지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 역이 상생, 협력하 

는 데도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소외되는 

사회집단과 지 역을 방치하고는 지속적 경제발전 

과 사회통합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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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충남의 발전과제와 대응방안

1) 충남 경제의 세계화와 선진화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경 

제 기반과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남지 역경 

제 의 세 계화가 우선돼 야 한다. 세 계화 시 대 국가 

와 지역의 경 제성장과 발전은 세계시 장 속의 경 

쟁 력 확보와 세 계경 제와의 통합의 정 도에 의 하여 

결정된다.

충남지 역경 제가 세 계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 

내외 기업이 세계적인 시각에서 불편 없는 기업 

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 global 

standards)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기반을 갖 

추어야 한다. 외국인 공단의 조성, 외국인 학교 

및 국어와 영 어공용의 초, 중 고 및 대학시설의 

확대 등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재 평 택과 당진을 중심으로 경 기도와 함께 추진 

하는 경 제특구 조성사업은 국제적 경 쟁력 을 갖춘 

산업생산과 물류, 교역, 업무기능의 유치를 통하 

여 충남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를 촉진 

하는 핵 심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국제적 수준에 맞는 관행, 제도 및 문 

화 기반을 갖추는 데 지 역사회의 전반적 인 참여 

와 협 력을 이 끌어 내는 데도 치 중해 야 한다.

둘째, 세 계화를 위 해서 는 해 외자본 및 기 업 유 

치도 중요하나 지 역 내 기 존 기 업과 지 원 조직의 

국제기능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 개별조직의 세 

계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증진과 대외적 

진출을 촉진 •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한 

재 정지 원뿐만 아니라 국제시 장에 대한 정 보와 노 

하우의 제공과 국제업무 전문인력의 양성과 유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 역산업이 세 계 

시장에서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 

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 경 쟁력을 갖 

춘 산업 및 경 제 분야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유 

망한 외부 기 업의 유치에 치중해야 한다. 충남은 

이미 천안-아산에 집적된 LCD, 반도체를 중심 

으로 한 전자 • 정보기기 ,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등 자동차부품, 첨단 문화 컨텐츠산업 , 농축, 바 

이오 및 관광여가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 지역통합적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식기반경제시대의 경쟁력과 성장의 동력은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 신 

(innovation)에서 유발된다. 과학기술의 발명과 

혁 신은 개 별 기 업과 대 학, 연구소 등에서 이 루어 

지나 이들의 발명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지 식, 자원을 지 닌 경제주체 간 상 

호작용과 집단적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 

적 여건과 문화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충청남도 

는 행정복합도시 내에 국가의 과학 및 산업기술 

정 책을 주관하는 거 의 모든 정 부부처가 입 주하게 

되고, 충남북부지 역에는 반도체 및 LCD 등 첨단 

산업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덕단지에는 과학 

기술 R&D특구가 형성되고 있고, 바이오산업의 

집 적이 이루어 지는 충북 오창의 생명과학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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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관 산업의 

집적 지 및 R&D시설, 대학지원 등 다양한시책이 

필요하나 그중에서도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대 

학 등을 연계하여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매개자 또는 중계자 역할을 할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 하는 것이 시급하다김용웅 . 차미숙, 2000).

3) 초광역 경제권의 형성과지역간 협력강화

경 제의 세 계화와 네 트워 크 경 제의 출현으로 지 

역 단위 경제가 국가와 세 계경 제를 주도하는 핵 심 

주체가 되고 있다. 여 기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국 

제적 차원에서 경쟁력을지닐만한 자립적 경제권 

을 형성하는 것이다. EU에서는 자립적 경 제단위 

를 최대 인구규모 300만 명까지의 시군 집단지 

역 (NUTS 口 )과 최대 인구규모 700만 명까지의 

초 광역 국가하위단위(NUTS I)로 상정하고 있 

다(김용웅외, 2003； 28).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국제경 쟁력 확보라는차원에서 경제권의 

규모를 초 광역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22개 레지옹을 8개로, 독일 

은 16개 주를 9개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고, 일본 

은 47개 도도부현을 7-12개의 경제권으로 통합 

하려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김용웅외, 2003； 

668-670.

데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단기 적 

으로는 대전 • 충남을 하나의 통합경제권으로 육성 

하도록 하고, 장기 적으로는 대전• 충남• 충북 그 

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남부지역 일부 포함한 

초 광역 적 경제권 형성을고려해 볼 수 있다.

자립적 경제권 형성은 지방행정구역과의 마찰 

때문에 경 제권 내 의 지 방정부와 자치단체 간 연 

계 , 조정 및 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역 거 

버 넌스의 형성이 불가피해진다. 영국과 같은 경 

우는 지역경제발전의 주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 

원과 감독을 받으며, 실질적 운영은 지 역 내 기 업 

가 대표, 노동조합, 지 방정부와 관련기 관으로 구 

성 된 이 사회 가 담당하는 지 역발전청 (RDAs)을 설 

치 • 운영하고 있다. 지 역경제권내 발전시책과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는 다양한 형 

태와 방식이 가능하다. 충청권의 경우는 참여하 

는 지방정부 연합체를 형 성하고, 중앙정부와 기 

능적으로 연계된 지역경제발전 추진기구를 설 

치 • 운영하는 방안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특히 현 

재와 같이 경 제적 보완과 상호의존성 이 증대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지 역의 위상이 변하 

는 경우, 현재의 지방행정구역의 의미는 크게 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빙-행정구역의 제약을 극복 

하는 다양한 지 역협 력 거버넌스 체계 형성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김용웅, 2002).

충남의 경우에도 현재 충남 지역만을 기-지고는 

집적경제의 이익을 향유하고, 경제와 산업기능의 

연계와 보완성을 지닌 자립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4) 어메니티 증진과지역 정체성의 확립

충남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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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하우스(powerhouse)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경관 차원의 쾌적성 

과 문화적 품격을 갖춘 주거환경과 상생의 복지 

기반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성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 • 군 단위를 초월한 광역적 토 

지이용 및 보전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 • 군별 토지이용 및 보전대책과 계획을 

광역단위화하여 수립 • 집행하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광역단위별 생태 및 환경, 

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관리하는 노력에 

서부터 , 광역적 수질 및 환경관리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와 주거환경의 선진화와 지 역정 체성 

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와 주거환경 

은 산업화과정 에서 성급히 형 성되 었기 때문에 대 

부분 21세기 선진국 수준의 도시기반을 확보하 

기는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재의 도시 

기 반과 주거환경 수준을 가지고는 세 계적 인 경 쟁 

력을 지닌 지역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세계적 인 모범 

도시가 건설되면, 기존 지역 내 도시와의 이중구 

조(dichotomy)가 형 성되 어 상호보완 및 상생의 

네트워크 형 성이 어 려워지고 기존 도시가 쇠 퇴화 

될 가능성 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효율적 인 

네트워크 도시군(群)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의 새 

로운 활력을창출하기 위 해서 는행 정중심도시 주 

변의 기존 도시부터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병행하 

여 대대적 인 개조와 혁 신을 이룰 수 있는국가 프 

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 

한 것이 충청의 역사와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 

는 독특한 도시개조와 정 비모형을 개 발하여 지 역 

적 정 체성과 도시개발의 질을높이는 노력이 필 

요하다. 서구에서는 창의적이고 선진적 인 디자인 

과 조경을 통한 도시개발의 질적 제고를 매우 중 

시하고 있다(김용웅 • 차미숙, 2000).

셋째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 밀착형 의 마이크로한 시 책과 사업을 발굴하 

고 추진하는 체 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1세 기 경 

쟁력이 있는 지 역이란 지 역주민의 만족도가가장 

높은 지역이 될 것이고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란 

문화, 여가, 환경의 질이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 

거 창하지 않더라도 감성적 이고 심 미적 인 만족감 

을 주는 시 책과 사업의 중요성 이 커 질 것으로 판 

단된다. 예를 들면, 전통적 인 마을 방풍림 등 마 

을 숲의 복원 강변 숲 조성을 통한 충남 고유의 

경관구축과 도시 건축물의 디자인 및 조경의 선 

진화 등이 중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미 래 

학자 Alvin Toffler(2005)는 가장 핵 심적 인 사회 

변화현상으로 분화된 사회(de-massified 

society)와 개 인성 (individuality)의 증진으로 보 

았다. 생산과 분배(유통) 뿐만 아니라 교육, 여가 

및 주거환경까지 다양한 욕구를 개 인적 인 차원에 

서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성적인 시책과 사업방안 

을 마련하는 것 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5) 주민복지 증진 및 지 역 내 균형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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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단

우리나라는 향후 경 제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 

고, 첨단기술과 정보화 등으로 고용이 없는 성장 

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발전에서 가장핵 

심적인 과제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기존 노 

동력을 새로운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재교육 

및 취업을 알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고용 

기 회 창출을 위해서는 문화와 여가. 교육, 사회복 

지,국토 및 환경 관리등 삶의 질을높일 수 있는 

분야의 고용기 회 확대를 지 원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 역주민과 지 역사회의 참여 촉진은 당위 

적 논리와장밋빛 청 사진만의 제공으로 이루어 지 

지 않는다. 지 역발전의 성과가 주민의 삶의 질 개 

선으로 이 어질 수 있을 때만이 자발적 인 참여와 

협력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발 

전에 있어 취업기회의 창출, 주민소득의 증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증진이 지역의 

총량적 성장보다중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충남 지역 내 북부 산업지대, 

행정중심도시 주변의 내륙지역, 서해안 지역간 

통합성 증진과 지 역간 존재하는 지 역불균형 의 해 

소와 상대적 쇠 퇴지 역에 대한 정주기 반 강화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상이한 특 

성을 지닌 지역 간 기능적 연계와 보완성을증진 

하는 것이다. 지 역간 순환형 교통 인프라의 구축 

협력발전을 위한도시와 지역연합체 형성 등 다 

양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지 

역 별 특화발전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지역 

별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잠재력이 상이하 

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등 상대적 낙후 우려가 있 

는 지역은 자연환경, 경관과 문화잠재력을 최대 

한 활용하여 생태영농마을 조성, 도농통합의 정 

주모형 구축 및 여가와 농업기능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동인을 개발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주거 인구를 유인 

할 수 있는 지 역기반과 인센티브의 제시와 함께 

농업활동과 접목이 가능한 farm stay 형 농촌 

체 험 관광을 확대하는 데 치 중해 야 한다. 청 정 농 

산물 생산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스로우 후드 

(slow-food)운동의 전개, 농촌의 매력도를 높이 

는 농촌 경관과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책 

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마 

인드와 제도적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V. 맺는 말

자치충남의 미래는 어느 지 역보다 밝고 희망적 

이다. 시대적 여건과 국가정책의 기조 변화와 지 

역의 발전 잠재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치충남의 발전비 전의 실 현을 위 해서 는 충남이 

국제사회에서 경쟁할수 있는 경제,사회,문화기 

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은 물론지 역 내 기 업, 대학, 공공기관과 

민간 조직의 내부의 혁신 및 발전역량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제 지역발전은 더 이상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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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자원의 재분배나 지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New regional policy is 

no longer about redistributing national 

growth, but about equipping aH regions to 

compete in the global econ any on the basis 

of their particular asset.s （Toman取，2005； 

43）”]
지역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고 지방자치가 충남 

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일은 지방정부나 자치단체 

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 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정 

부는 물론, 지역 내 대학과 기업, 시민단체,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시스템이 발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자 

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정치적인 차원 

에서만 강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의 지속적 

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우선 순위와 추 

진전략을 모색하는 데도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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